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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3일 모임 중에 마음에 음성으로 들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이다.

섬김은 무엇이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쳐다보는 

단순한 그 의미이더냐?

섬김은 낮은 너를 낮출 줄 아는 겸손

자신을 아는 것과 

존경과 사랑. 그 모든 것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는 진정 섬기고 있느냐? 

오늘은 섬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기도도 섬김이고 

전도도 섬김이고 

모임에 오는 것도 섬김이고 

생명을 만나는 것도 섬김이다. 

내가 중심에 있는 모든 행위에는 섬김이 꼭 들어가야 한다. 

내가 너를 섬기듯 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라. 

기도도 진정한 섬김으로 하도록 하여라. 

진정한 섬김은 나를 아는데서 시작된다. 

사랑에 섬김, 하자. 

섬김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를 중심한 시간,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다. 

종이나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행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만큼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와의 약속도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다.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다. 

나와의 약속 중하다. 

신입생의 약속도 중하지만 

나와의 만남 중요하다. 

나를 먼저 만나야 

생활 속에 나를 섬김 줄 아는 자라야 

형제도 더욱 섬길 수 있게 된다. 

섬김에 정신 갖으라. 

긴장을 늦추고 오면 안 된다. 

진정 나의 발걸음을 모시고 온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다. 

생활 속이다. 평생이다. 

나는 너를 섬긴다. 사랑해서. 

너도 나를 섬겨주겠느냐? 

섬기는 자가 준비 없이 오지 않는 것이야. 

가치를 알고 마음 준비 너의 심령준비 하고 오라. 

타는 듯 목마름에 사랑에 갈망으로 나를 부르라. 

그리고 진정 섬김은 실천하며 물어가며 구해보아라. 

그럼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섬김의 도를 깨닫게 되리 

사랑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나의 심정 깨닫게 되리 

알겠느냐? 내 사랑들아. 진정 알겠느냐. 

너희들은 진정 조금 낮아지고, 

나를 버렸다 한다. 

주를 진정 섬긴다 한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사랑해서 죽어주는 것이야. 

그래서 행복한 것이야.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한 것이다. 

내 사랑에 신부님들, 나는 늘 섬김니다. 

내가 죽어주고 행복하게도 삽니다.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를 찾아주세요. 

그보다 더 낮은데서 

당신을 눈을 들어 봐라보는 

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정 섬김으로 행복한 당신의 사랑 

예수가.


